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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sarang.ca
18625 Fraser Hwy Surrey, B.C
  담임목사 신용규  604 861 2175

오후 2시 인도 신용규 목사

*입례찬양 주만 바라볼찌라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송가 새찬송가 220장 다같이

대표기도 유성민 장로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5장 25절 - 6장 5절 다같이

설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용규 목사

세례식 김재영, 김이서

축도 신용규 목사

광고 인도자

*파송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같이

We	dream	of	true	revival	and	life	transformation	in	our	times.	
We	want	to	se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me	to	know																																		

and	worship	God	through	a	new	generation. 

*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화~금 아침 6시
온라인 줌(Zoom)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금요기도회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Zoom)

ㅣ교회 및 교우 소식ㅣ
1. 한사랑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자: 김재영, 김이서(유아세례)
3. 다음 주일예배는 야외예배로 모입니다. 오전 11시, 랭리 윌리암스 파크(Williams Park)
4. 홈리스 사역(6/19):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5:45-7:45pm), 신청: 김현준 집사(선교팀장)
5. 시스터즈 조찬기도회: 6월 29일(토) 오전 9시, 호프교회 2층 Youth Room
6. 청소년부 7교회 연합 여름수련회: 7월 4-6일(목-토), 써리 산돌교회
7. 집사임명: 서지민 집사
8. Father’s day를 맞아 예배 후 간단한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대표기도 :     6/23 유진우    6/30 임형선    7/7 이연수    7/14 조성은

ㅣ지난 주 헌금ㅣ

헌금 interac e -Treansfer 방법
       *Recipient Name : “Vancouver Hansarang Church”
       *Recipient E mail : vhc20100101@gmail.com
                  *Amount : 헌금액      *Message : 헌금 종류, 헌금 번호, 기타 내용

ㅣ6월 사역 안내ㅣ
#홈리스 사역: 6월 5, 19일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5:45-7:45
#금요기도회: 6월 14, 28일 넷째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다문화교회 특강: 6월 9일(주일), 설교: 김형준 목사(뉴웨스터민스터 CRC)
#세례식: 6월 16일(주일), 김재영 성도, 김이서(유아세례)
#야외예배: 6월 23일(주일), 오전 11시, 랭리 윌리암스 파크(Williams Park)
#시스터즈 조찬기도회: 6월 29일(토) 오전 9시, 호프교회 2층 Youth Room 

ㅣ섬기는 분들ㅣ
담임목사: 신용규 목사 / 청년부&Youth: 김성민 목사 / 어린이부: 권해리 사모
행정: 서지민 집사 / 반주: 박난주 사모 

주일헌금 2, 3, 5, 24, 29, 32, 35, 41, 42, 45, 50, 
52, 53, 54, 55, 57, 61, 무명2

$585.00

십일조 15, 17, 42, 50 $1,510.00
1달러의 행복

 감사헌금 42, 주경숙 장학철 $230.00
선교헌금 61 $10.00
총계 $2,335.00



ㅣ오늘의 말씀ㅣ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 5:25-6:5

들어가는 이야기

-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분노한 이유
- 율법 VS 그리스도의 법
- 성령의 열매

성경 이야기

-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
- 짐을 서로 지라
- 행 15:10, 마 23:4, 마 11:28
- 갈 5:13, 요 13:24-25
-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 2절의 ‘짐’과 5절의 ‘자기의 짐’

나가는 이야기

- 짐을 지우는 종교
- 짐을 대신 지는 기독교
- 그리스도의 법 = 사랑의 법 = 성령의 열매

묵상을 위한 질문

-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교회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봅시다
-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차이를 설명해봅시다

ㅣ목회 칼럼ㅣ                      “유아세례의 의미”             

유아세례는 꼭 받아야 할까요? 정통 기독교의 교파들 중에는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곳도 있
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침례교의 전통에서는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
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가 태
어나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이를 바치는 의미의 ‘헌아식’을 합니다.

장로교를 포함한 교회들이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부모에게 주신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의 회심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찾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만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와 함께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로 미리 염두해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창12:2, 15:5, 17:7).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뿐 아니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대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
님을 믿어 세상과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뿐 아니라 유아세례가 그 개인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증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야곱의 형 에서도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스
라엘 백성의 수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수많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할례를 받고도 믿음이 부족하여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유아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아이가 자라며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모와 교회가 한마음으로 약속하는 축제와 기쁨의 잔치입니다. 

ㅣ교회 조직ㅣ

[운영위원회]
유성민 장로
김준영 집사
김난형 권사

[사역위원회] 
사역팀장: 신용규 목사
운영위원장: 유성민 장로
예배팀장: 김준철 집사
관리팀장: 오종길 집사
행정팀장: 서지민 전도사
재정팀장: 김난형 권사
친교팀장: 김미나 권사
선교팀장: 김현준 집사
새가족팀장: 안혜숙 권사
다음세대팀장: 유진우 집사

[목장]
God’s will 목장(목자: 유성민)
늘푸른 목장(목자: 김준영)
서로인 목장(목자: 유진우)

[한사랑 Sisters]
회장: 김윤숙 집사
부회장: 임형선 집사
부회장: 박난주 사모

[한사랑 Dreamers]
회장: 오종길 집사
총무: 김준철 집사

[한사랑 청년부]
섬김이: 유진우 집사


